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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빨이 아파서 밤새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새벽 6시 스마트 폰 알람 소리에 일어

나서 겨우 밥 한술 뜨고 7시 40분 학교로 출근하였다. 학교 신발장 바닥에 깨끗이 

빨린 회색 양말이 한 켤레 떨어져 있기에 혹 내 덧신을 떨어뜨렸나하고 주워보니 

그냥 학생용 양말이다. 감기 기운도 있어서인지 머리 밑이 따갑기에 스타킹 위에 

그 양말을 신고 다니다가 점심시간 행정실장으로 부터 패션에 대한 테러라는 쫑크

를 들었다. 

  아침 일찍 강북청 김 장학사가 6/23 국가학력성취도평가 대비 기초부진아 지도 

점검한다고 다녀가고, 오전 내내 수십 건의 공문을 읽고, 내부 문서 결재를 하고 

나이스 복무관계 결재도 했다. 교장실에 내려가서 내일 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장 

협의회 및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, 성안옛길 걷기 행사 등에 관해 협의하고 돌아

서니 12시 점심시간이다. 

  월남고기 국수라는 메뉴의 식사와 함께 찬 바나나 우유를 반병 마셨는데, 몸 컨

디션이 안 좋아서였는지 갑자기 배가 꾸르륵거리더니 설사가 났다. 유산균 한 알과 

아스피린 한 알을 삼키고 견디고 있다. 피곤이 쌓인 걸까 총체적으로 몸이 부실하다. 

  치과에 스케일링하러 갔다가 잇몸이 곪아 터져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말

에 곡절 없이 잡혀 안 먹던 마이신에 소독약에 오늘은 아스피린까지. 거기다가 홍

삼정도 구영중 제자 함다희가 떠나올 때 선물로 준  작은 보온병에 담아 와서 마신

다. 해마다 봄철이면 몸이 이 모양이다. 조심조심 이 시기를 넘겨야 하는데 올해는 

괜찮아서 태무심했다. 괜히 학교 옆 함월산 공원에서 팔 근육 키운다고 운동기구에 

매달리기도 하고, 그이 따라 집 앞 문수산 등산도 하고 태화강 대공원에 가서 연

우, 지우랑 꽃구경도 하다가 너무 몸을 무리한 것 같다. 

  한 달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시청하며 소파에서 빈둥대며 지내야 

하는데 지난겨울부터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. 4월 주말 내내 혼자계

신 엄마 만나러 도닥골 가야했고, 월요일 저녁 6시에는 박봄이 울산 내려와 벌침 

맞는 것 뒷바라지 한다고 저녁때를 놓치기도 한다.

  암튼 천상 부영 아파트로 이사 온 후 단 하루도 5시에 퇴근하여 귀가한 적이 없

으니. 교감이 된 후 수업이 없어 몸이 편할 줄 알았더니 나름 시간은 너무 잘 지나

가고 많은 부서의 일들을 컨트롤 하자니 그 일도 만만치는 않다. 지난 3년간 수업 

20시간에 교무부장 업무까지 어떻게 견뎌냈는지. 며칠 먹고 자고 TV나 보며 푹 쉬



고 싶다. 눈 밑에 다크 서클이 끼고 입안도 몸이 피곤하니 툭하면 구혈이 생겨 신

경 줄이 부풀어 오른다. 

  어젯밤엔 하도 피곤하여 9시 좀 넘어 잠자리에 들면서 방안 보일러 온도를 27도

로 맞춰 놓은 바람에 한밤중 28도 까지 방안 온도가 치솟아 땀을 뻘뻘 흘리며 거실

로 뛰쳐나와야 했다. 몸을 따뜻이 하자고 한 일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됐음이다. 봄

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. 일교차가 심하여 컨디션 조절이 쉽지가 않다.  


